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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 주요 내용

□ 아시아투데이는 ‘21.9.15.(수) 「ESG 환경부문 ’C’ 받은 GKL,

속으로는 부글부글」제하의 기사에서,

ㅇ GKL측은 “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환경정보만으로 평가가 

진행됐다”며 별도의 자료 요청도 없었다.

ㅇ KCGS가 유료 회원사에만 피드백(수정사항 및 보완)을 진행해 평가를 

진행하면서 유료회원이 아닌 자신들은 적극적인 평가를 받을 기회가 

없었다는 입장이다.

ㅇ GKL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지적

하고 있다. “KCGS측에서 평가를 하는지도 몰랐다가 결과만 통보받았다.”

등을 보도함 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입장 

□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일절 비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

관련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. 

ㅇ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는 공개된 데이터 및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며,

‘피드백’이라는 절차를 통해 평가대상기업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

활용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.

 ESG 개선을 위해 KCGS가 중심에 서겠습니다.

(www.cgs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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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상장사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일절 비용을 받지 않고 

있으며, 평가대상기업은 모두 무료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

ESG 평가에 있어 유료회원이라는 구분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.

ㅇ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평가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

위해 피평가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관련 유료 컨설팅을 제공하지 않고 

있습니다.

□ GKL측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년 평가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

한 적이 없습니다. 

ㅇ 한편, 평가대상의 경우 매년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,

2021년도에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평가대상 기업 및 일정을 공지한 

바 있습니다. (2021. 4. 28., 한국기업지배구조원)

ㅇ 우리 원은 GKL에 대해 2011년부터 평가를 하여왔으며, GKL은

2020년도까지 피드백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

ㅇ 이후 GKL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사이트에 2021년 3월 가입된 

것으로 확인되며,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드백에 참여하고 있는 것

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□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

ㅇ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적인 업무인 ESG 평가업무를 

무상으로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.

※ 담당부서 : 준법감시인 차정현 변호사 (02-6951-3730)

              ESG 평가팀 김진성 팀장 (02-6951-3711)

  


